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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한국문화원, ‘The Spirit of Asia: 
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예술 축하 공연’ 개최

풀러턴에 어린이 합창단 창단된다

재외동포재단, 
정치력 신장 단체 
사업 예산 지원 LA한국문화원(원장 박위진)은 2019 공연작품 공모

전 「2019 ARI Project」 일곱 번째 무대로‘The Spirit 

of Asia: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예술 축하 공연’을 개최

한다.

8월2일(금) 저녁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열

리는 이번 공연에는 한국전통무용가 이정임 씨가 이끄

는 이정임무용단과 태국 그룹‘Wat Thai Los Angeles’, 

필리핀 그룹‘Ng Lahi Phil Folk Arts’이 참여해 한국, 태

국, 필리핀 각국의 전통문화예술공연을 한 무대에서 선

보이며 각 나라의 특징과 독창적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

문화교류의 장을 이룰 예정이다. 

공연에서는 한국의‘학춤’을 비롯해서‘화관무’,‘부

채춤’등을 비롯해 태국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감성을 

보여줄 수 있는‘마노라 춤’,‘시앙갈라’,‘리가 훌루’등

과 필리핀은‘파당고 사 일러-오아시와스’,‘조타 파라

구아’,‘티니클링’등 각국의 전통공연이 펼쳐진다.

LA한국문화원 측은“이전 공연은 미 현지인들에게 아

시아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춤과 함께 관중과 함께 호흡

하고 즐기면서 독특한 각 나라 고유의 감성들을 선보일 

것”이라며“각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의상, 음

악, 역사가 춤과 함께 어우러지며 관중들이 문화예술을 

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풀러턴에 한인 어린이 합창단이 창단된다. 

비영리단체‘코리언 아메리칸 뮤직 아카데미(KAMA, 

단장 김유선)’는 풀러턴에‘KAMA 어린이 합창단’을 

발족하기로 했다. KAMA 측은 최근“8월 중 오픈하우

스 행사를 열어 합창단을 소개하고 오는 9~10월에 걸

쳐 합창단원 지원을 받을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지원 자

격은 2~12학년 학생이다.

음악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KAMA

는 현재 성인 여성합창단과 라크레센타, 토런스, 어바인

에 각각 어린이 합창단을 두고 있다. 

김유선 단장은“OC 북부지역 한인 학부모들 가운데 

재외동포재단이 2019년도 재외동포 정치

력 신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 

중점 지원분야는 ●거주국 유권자 등록 및 

투표 참여 활동 등 동포사회 풀뿌리 운동 ●

거주국 한인 정치인 육성, 정치인 초청 정책 

포럼 및 네트워크 활동 ●한인의 주류사회 

정계 진출 확대 및 공공외교 기여 활동 ●입

양인 권익 신장 활동 및 입양단체들의 입법 

활동 지원등이다.

지원대상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

지 동포단체가 시행하는 사업(행사)이며 신

청기한은 8월 6일(한국시간 기준)까지이다. 

지원액은 총 소요액의 최대 50% 이내를 원

칙으로 하며 사업의 중요도, 사업의 타당성 

및 기대효과, 예산 명세의 적절성 등을 고려

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. 동일단

체가 다수 수요 제출 시, 중점사업을 우선하

여 검토한다.

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

나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단체, 영리

목적, 종교 관련 활동 사업, 한국 정치 관련 

사업, 채무상환 목적, 단체회원 간 단순 친목

도모성 소규모 모임,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

일회성 사업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. 

제출 서류는 지원금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수

지예산서, 단체현황조사서 등을 재외동포재

단 온라인시스템(www.korean.net)에서 입

력, 제출하면 된다. 

더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(okf.or.kr)

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

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.

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(www.kccla.org)를 방문

해‘행사일정’을 확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

수 있다.

▶ 문의: (323) 936-3015 

어린이 합창단 창단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이에 응하기 

위해 풀러턴에서‘KAMA 어린이합창단’을 창단하기로 

했다.”고 밝혓다.

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오후 4~6시에 연습하며 연 1회 

양로병원 위문 등의 행사에 나선다. 2년마다 유럽 공연

도 나선다. 작년부터는 합창 외에 K-팝 댄스 등 춤을 배

우는 시간도 마련했다.

김 단장은“합창단 활동을 통해 바르고 순화된 정서를 

함양하고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배양할 수 있을 것”이라

며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.

▶ 문의: (714) 869-4137, (714) 944-0423


